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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King Kyung-jong’s medical history written o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Kyung-jong, the 20th King of Chosun was born in 1688 as a prince and passed away in 1725. When he was prince, his main diseases 

were some infectious things; for example, smallpox, measles, a sort of malaria, a sort of mumps etc. But the time he was king, his main 

diseases were related unenergetic(虛證). 

According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yak-bang(藥房) records, some informations about his health 
are different from general knowledges. At first, His father's dead is more related his health than his mother's dead. Second, he was fat, 

not thin(or desiccate). Third, his infertility was not caused his mother when she died. Fourth, he was regarded as one of psychological 

healthy person. 

And not exactly related Kyung-jong's health, i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at Kyung=jong’s era, there 
are some meaningful informations at medical history. One is a doctor who was smallpox specialist. His name is Yoo-Sang(柳瑺), he 
treated three of Chosun’s King very perfectly and his family worked for the royal family's health for 150 years, especially treating smallpox. 

the other is prescription Gamijojungtang(加味調中湯), Kyung-jong’s favorite prescription. This prescription is considered royal special 

prescription at Chosun.

Key words : medical records of King Kyung-jong,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ine of Chosun Dynasty, Royal Medicine

Ⅰ. 서론

이 논문은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景宗의 病歷을 연구한 
논문이다. 왕의 병력을 연구한다고 함은 곧 왕의 건강을 주
시해보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러한 주제, 즉 조선 시대 왕
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에도 이미 수차례 이루어졌
다. 특히 경종의 경우 그의 미약한 정치력이 육체적 허약함

과 연관되어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求嗣의 문제, 죽음과 
관련된 독살 진위 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이미 수차례 언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의 병력에 대해서 다시금 고찰한 
이유는 바로 󰡔승정원일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는 단일 
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책으로 세계기록문화유
산에 등재된 조선왕실의 기록이다. 규모가 큰 만큼 연구자
의 접근 또한 쉽지만은 않았는데, 지난 2001년부터 󰡔승정
원일기󰡕의 정보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웹상에서 󰡔승정원일기󰡕
의 기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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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승정원일기󰡕에 나와 있는 의학기록은 기존의 왕실 

의학기록연구의 중심을 이룬 󰡔朝鮮王朝實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다. 藥房에서 문안드린 기록부터 啓를 
올린 내용, 入診한 내용 등이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
며, 무엇보다도 당시의 어투나 문투 등을 그대로 기록하여 
편자의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되어 당시의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 등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는 여러 왕들의 기록 
중에서 특별히 경종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간 경종의 병력 혹은 건강과 관련되어 연구한 논문으로는 
오1), 홍2), 김3), 이4) 등의 연구가 있다. 오의 논문의 경우 
왕조실록, 당의통략, 대사편년 등의 사료를 근간으로 경종
의 생애를 연구하였으며, 홍, 김, 이 등의 경우는 왕조실록
의 내용을 위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건강과 관련한 연
구를 하였다. 

왕의 건강에 대해서는 단행본 형태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책들은 논문에 비해 ‘사람들에게 각인된 경종
의 이미지’를 잘 알 수 있다. 여러 책들 중에 경종의 건강
과 관련된 이미지를 잘 설명해주는 책으로 김5), 이6), 이7), 
박8), 김9) 등의 책이 있었으며 이 외의 책들도 대부분 경
종의 건강에 대한 주요 초점은 앞서 언급한 책들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의 경종의 병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논자는 
경조의 탄생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37년간의 병과기록을 살
펴보았다. 기본적으로는 ‘藥房’이라는 키워드를 위주로 검색
하였으며 약방기록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당시
기의 기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아 경종의 병력을 꼼꼼
히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선 경종의 평생 의안을 만들
었으며 다음으로 각각의 의안을 때로는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살펴보아 경종의 건강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그 중 비교적 거시적, 혹 전체적인 경종의 건강
상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에 앞서 경종의 
병력을 시기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자
시절이 유독 길었던 만큼 세자시절에 겪었던 질병에 대해
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단, 초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그간 왕조실록 등을 위주로 정리된 경종의 건강에 대
한 내용들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경종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병력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몇 결과를 보고함으
로써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Ⅱ. 본론

1. 경종의 병력

1688년 10월 27일에 태어나10) 1724년 8월 25일에 죽
은11) 경종은 자신의 생애 37여 년간 感冒, 痘瘡, 瘧疾 등
의 몇몇 급성 질환과 膝部酸疼, 求嗣의 문제 등의 만성적 
질환을 겪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경종의 이름을 시기와 상
관없이 통칭하여 경종이라고 부르겠으며, 시기의 구분은 세
자 임명 이전 시기, 세자시기, 즉위이후 시기로 나누어 시
기별 병과기록의 대략을 살펴보겠다.

1) 세자 이전 시기(1세-3세)

1688년(숙종14) 10월 27일에 태어난 경종은 1689년(숙
종15) 1월 15일 원자로 책봉12), 그로부터 1여년 뒤인 
1690년(숙종16) 6월 16일 세자로 책봉된다.13) 즉 이시기
는 경종의 탄생부터 생후 약 20개월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
에 언급된 경종의 병으로는 가벼운 感冒, 驚搐, 腹瘧의 조
짐 등이 있다. 

생후 7개월 즈음인 1689년(숙종15) 5월 22일에 발병한 
微感 咳嗽 鼻涕 등의 증상14)은 발병 5일째인 5월 26일 기

1) 오갑균, 경종의 생애와 시정에 대한 일고찰,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3집, 1977

2)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4권 1
호, 1991

3)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
학교 의학박사 학위논문, 2005

4) 이해웅,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의
대학교 한의학박사 학위논문, 2005

5) 김경수, 조선왕조사 전(傳), 도서출판 수막새, 2007
6) 이상각, 조선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2009
7)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주)글항아리, 2009
8) 박시백,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9) 김제방, 조선왕조사, 도서출판 문학공원, 2011
10) 󰡔숙종실록󰡕 14년 10월 27일(병인)
11) 󰡔승정원일기󰡕 경종 4년 8월 25일, “上在昌慶宮環翠亭, 昇遐.”
12) 󰡔숙종실록󰡕 15년 1월 15일(계미)
13) 󰡔숙종실록󰡕 16년 6월 16일(을해)
14)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5월 23일, “伏聞元子癤患, 幾盡差安, 是

則伏幸, 而自昨日, 又有微感咳嗽鼻涕等症, 此是近日時令通患, 雖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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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이미 나았다고15) 기록되어 있으며 1690년(숙종16) 5
월 3일로부터 며칠 전에 발병한 外感의 증후16)에는 腹瘧의 
조짐이 보인다17)고 언급하고 있으나 5일째인 5월 7일부터 
좋은 경과를 보이기 시작18)해 10일만에 다 낫는 경과19)를 
보인다. 그 외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驚搐이 있는데 생후 12
개월 즈음 총 3차례 발발20)하지만 모두 금방 진정된다. 치
료는 각각의 병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데 유모에게 줄 처방
과 아이에게 줄 처방을 분류하여 준다. 

2) 세자시기(3세-33세)

경종은 세자로 책봉된 1690년(숙종16)부터 왕위에 오른 
1720(경종즉위) 6월 13일21)까지 총 31여 년간을 세자로 
살았다. 경종의 일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기인 만큼 다양한 
병과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31년간 가장 다발
한 증세는 感冒(8회)22)로 유병기간은 약 5일 정도이다. 병
증과 병기 등의 차이에 따라 人蔘敗毒散, 小柴胡湯, 和解散, 
人參羌活散 등의 처방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증상은 눈의 증상으로 痘患에 연이어 발생한 눈병23)을 포
함하여 총 4차례24) 언급되어 있다. 洗肝明目散, 瀉靑丸, 涼
血撥雲散, 瀉熱黃連湯 등의 처방과 침 치료를 통하여 치료
하며 痘患에 연이어 발생한 눈병이 한 달여간 계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10여일 정도의 유병기간이 걸린다.

이 외에도 얼굴 왼편에 발생한 瘡25), 얼굴과 발 복사뼈 
근처에 나타난 癮疹26), 여름을 전후로 가끔 발생한 水刺厭
進의 증상27)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심각하지 않았고 유병
기간도 짧았다. 반면 이시기에는 유병기간이 비교적 길고 
위중하게 여겨진 질환들도 나타났으며, 또한 차후 지속적으
로 회자되는 만성적 문제들도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 위급성 질환

① 顋頷下浮高

1693년(숙종19) 2월 1일, 수일 전부터 경종의 왼쪽 뺨
과 턱 아래가 부어올라 약간 붉고 열이 나며 만지면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 약방에서는 風熱이 뭉친 것으로 보아 淸
熱消毒을 목표로 消毒膏, 金銀花煎茶, 牛黃彔豆粥和胎水을 
경종에게 주고, 유모에게는 荊防敗毒散 加減方을 준다.28) 
이틀 뒤부터 증세가 호전되는데 이 병이 민간에서 유행하
는 증상임을 언급하였으며29), 그로부터 다시 이틀 뒤인 2

월 5일에는 농이 충분히 숙성됨을 확인하여 침으로 破腫한
다.30) 병세에 맞추어 忍冬茶, 生脈散, 糯米膏 등을 활용하
여 병을 치료하였으며 나날이 순증으로 진행되다가 2월 12
일 즈음으로 거의 다 회복된다.31) 

② 痘患

1699년(숙종25) 1월 13일, 며칠 전부터 감모증상이 있
었는데 이날 아침에는 피부에 斑이 나타나 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32) 다음날 痘患임이 판명되어 議藥廳을 별도로 
설치하고, 宿直이 시작된다.33) 痘의 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에는 化毒湯, 起脹 및 貫膿 때에 保元湯 가감방을 쓰고34), 
면부에서 收靨의 조짐이 보이자 이 때부터 음식으로 調胃

爲大段, 不可不及時和解”
15)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5월 26일, “元子所患, 今已差愈矣,”
16)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3일, “自數日前, 元子有微感之候, 寢

睡未寧, 伏未知夜間症候, 視昨, 如何?”, 
17)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5일, “元子所患, 外感餘熱, 未盡和

解。且於左脅下, 微有堅硬之形, 乃是醫家所謂腹瘧之漸…” 
18)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7일, “諸醫所傳之言, 元子肌熱, 比前

頗減, 神氣亦似少舒, 呻吟之音, 有時微發, 而漸至止息, 夜間寢睡稍
穩, 且診察鱉形, 則下端顯有消減之勢…”

19)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12일, “元子所患, 已盡差愈矣.”
20)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0월 20일, 15년 11월 7일, 11월 8일, 

11월 14일. 
21)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6월 13일, “世子卽位于崇政門”
22)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4월 24일,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9월 

23일,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1월 16일 외
23)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7일, “左右眼白睛, 微有隱澁羞明, 

今已累日…”
24)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5월 23일,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4월 

20일,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3월 19일
25) 󰡔승정원일기󰡕 숙종 17년 8월 21일, “伏聞王世子面部左邊, 有胎熱

成瘡之漸云…” 
26)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5월 23일, “王世子, 自昨昏面部及足踝近

處, 有狀如癮疹之症云…”
27) 󰡔승정원일기󰡕 숙종 17년 7월 18일,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6월 

12일 외
28)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일, “王世子左邊顋頷下浮高之處, 已

過數日, 趁未消減云, 此似出於風熱所壅之致…則皆以爲消毒膏, 貼付
常處, 金銀花煎茶, 調牛黃彔豆粥和胎水, 相間連進, 癰疽門荊防敗毒
散, 加牛篣子炒·黃芩酒炒, 各一錢, 五貼, 令乳母日再服, 以爲淸熱消
毒之地, 宜當云.”

29)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3일, “王世子顋頷下浮高之處, 傍暈雖
已消縮, 中有團聚堅硬之狀, 似是成濃之漸, 尤不勝憂慮之至…雖是閭
閻間流行之症…”

30)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5일, “王世子腫處, 夜來已盡熟膿, 不
可過時, 趁卽破腫宜當云”, “王世子受鍼正時, 未時”

31)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2일, “昨伏承世子腫處日漸完合之敎, 
群下喜幸之心…”

32)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3일, “王世子感冒之候, 已至三日, 
今朝則微有散斑之形…”

33)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4일, “王世子患候, 明是痘患云…不
可不別設議藥廳…而臣等, 亦爲移接於司饔院, 仍爲直宿之意…” 

34)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4일,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5일,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6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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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로 하고 약을 정지한다.35) 1월 13일 발생한 피부증
상은 1월 16일 起脹, 1월 18일 貫膿, 1월 20일 收靨하는 
등 양호한 병기 과정을 보내고 있으며 議藥廳의 기록에서
도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누차 언급한다.36) 이
후 1월 23일 滑泄의 증세가 있으나 하루만에 사라지고37) 
痘患을 판명한지 13일이 지난 1월 26일, 드디어 議藥廳을 
파한다.38)

1월 27일부터는 며칠 전 생긴 눈의 隱澁함, 흰자위에 생
긴 微赤한 기운 등을 치료하여39)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월 
7일부터 오른쪽 눈 검은자 윗편에 白翳가 생기면서 치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四皮兔屎湯, 蟬菊散 등의 처방 및 
受鍼을 통해 치료를 하였으며40) 증세가 호전되다 안 되다 
하기를 반복, 결국 상기 증세가 생긴 지 한 달여 시간이 지
난 3월 7일 완치되었다.41)

③ 瘧疾

1709년(숙종35), 경종이 22세 되던 해 8월 2일부터 寒
熱의 증세를 위주로 한 病이 발생한다.42) 8월 6일 약방에
서는 한열이 발작한지 4일이 된 것을 기준으로 상기 증세
를 瘧으로 진단한다.43) 이후 嘔吐, 煩渴, 小便赤澁 등의 증
세가 발발하였으며 병의 경과에 따라 柴苓湯 가감방, 淸脾
湯 가감방 등으로 치료한다.44) 8월 10일부터 차차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9월 1일까지 치료되는 양상을 보인다.45) 
9월 7일부터 다시 증세가 더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46) 9
월 10일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47) 약방에서
는 이러한 병의 변화를 9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48) 

8월 초에 발생한 경종의 瘧疾은 결국 9월 19일까지 약 
45일간 경종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10월 15일 
식사 및 안색의 회복이 덜 되었음을 일러 白朮除濕湯 가감
방을 사용하여 기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49)으로 그간의 
진료를 마무리한다.

④ 紅疹

1720년(숙종46) 2월 25일, 대리청정을 시작한지 3년째
가 된 경종에게 紅疹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50) 다음날 紅疹임을 확신한 약방은 議藥廳을 세워 본
격적으로 紅疹의 진료를 시작한다.51) 이틀이 더 지난 2월 
28일 차차 사라진 피부 증세는 2월 30일에는 완전히 사라

진다.52) 이후 피부의 증세 이외에 발생하였던 肌熱煩渴, 寒
熱往來 등의 증상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다.53) 3월 9일 
의약청을 파함으로 중점적인 치료를 마무리하게 된다.54) 

(2) 만성 질환

① 求嗣의 문제

경종은 조선에서 후사가 없는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이
다. 경종의 求嗣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기록에 나타나기 시
작한 것은 경종 21세인 1708년(숙종34)부터이다. 1월 15
일 신하들이 왕세자의 후사가 없음에 걱정을 표하고 있으
며 숙종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55) 이후 2월 10
35)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0일, “姑爲停藥, 連進食飮, 以爲調

胃之地, 宜當云矣”
36)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5일,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7일,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18일 외
37)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3일,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4일
38)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6일, “廳號則罷之, 而姑爲仍留直宿”
39)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7일, “左右眼白睛, 微有隱澁羞明, 

今已累日…則洗肝明目散…連進三貼宜當云”
40)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2월 7일, “則右眼黑睛上, 顯有白翳之氣, 

不可不及時治療…則四皮飮, 調蟬菊散, 連用五貼, 兔屎湯代茶飮, 當
進宜當云…閭閻間亦多以針見效者, 兼宜受鍼云,”

41)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3월 7일, “世子眼患, 幾盡差愈矣, 勿爲問
安.”

42)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4일, “王世子五六日前, 微有暑感之
候, 至初二日三日向昏時, 寒熱之候, 連日發作…”

43)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6일, “則皆以爲寒熱, 如斯發作, 至四
日, 明是瘧候…”(DB상에는 瘧이 아니라 癨으로 되어있다. 증상, 
처방 등으로 보건데 원문의 ‘瘧’을 ‘癨’으로 잘못 읽은 것으로 보
인다.)

44)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6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7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8일 외

45)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10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12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13일 외

46)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8일, “昨於酉時間亦然, 雖不至大段, 
似是前日所患餘症, 挾感欲發之漸云…”

47)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10일, “…世子寢睡頗穩矣.”
48)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11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12일,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13일 외
49)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10월 15일, “王世子症候, 則水刺比前差

勝, 而猶未如常云…則白朮除濕湯…”
50)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25일, “王世子自昨有外感頭疼身熱之

候, 今日午後, 背腹部有散斑之漸云…”
51)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26일, “則今日散斑之候, 比昨似加, 

柳瑺以下諸醫, 皆以爲明是紅疹云…今日設議藥廳, 臣等仍爲直宿宜
當…”

52)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28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29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30일

53)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3월 1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3월 
2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3월 3일 외

54)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3월 9일, “議藥廳, 自今日罷之事, 命下
矣…”

55)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1월 15일, “王世子, 年齡長成, 而尙無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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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세자의 몸이 눈에 띄는 다른 증세는 없으나 氣血의 虛
實이 조화롭지 못하고 小便이 頻數한 증후가 있다고 하였
으며 六味元56), 加味八味丸57) 등의 처방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18년(숙종44)에 경종의 첫 번째 부인
인 단의왕후가 죽고서 다시금 경종의 구사문제가 신하들의 
입에 오르나 특별히 의약으로 치료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다.58) 

② 膝部酸疼

무릎의 酸疼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13년(숙종39), 경종
이 26세 되던 해이다. 움직일 때 양쪽 무릎에 酸疼한 증세
가 있다고 하여 침으로 치료59)하고 5일여 후 회복된다. 그
러나 약방에서는 한참 성장할 때에 肥滿太早한 체격을 가
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한다.60) 이후 
1721년(경종원년) 1월에 다시금 무릎의 통증에 대한 언
급61)이 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좋아졌다가 간간
히 생겼다가 하는 증상의 양상을 보인다.62) 5월에도 무릎
의 酸疼함에 대해 습담이 경락에 옹체되어 발생한 것이라
하여 滾痰丸 가감방과 함께 鍼 치료를 겸행한다.63) 같은 
해 8월에도 동일한 증상에 대해 加減神秘沈香丸과 加味調
中湯을 처방하고64) 뜸 치료를 겸한다.65)

이 후로도 1722년(경종02), 1723년(경종03)에도 잠깐씩 
무릎의 통증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1722년(경종02) 
2월 25일 기사에는 ‘自上每有脚部酸疼之候’라하여 만성적으
로 무릎의 통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66) 

3) 즉위 이후(33세-37세)

1720년(경종즉위) 6월 13일 즉위한 경종은 1724년(경
종4) 8월 25일 죽기까지 약 4년 정도 조선의 왕으로서 삶
을 살아간다.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약방의 
기사부터 숙종의 오랜 병환 및 죽음, 3년간의 시약업무, 평
소 濕熱한 증후에 걸 맞는 찌는 듯한 날씨, 그리고 상을 치
르면서 죽만 먹은 것 등을 이유로 허증을 걱정한다.67) 실
제 왕으로 살아간 4년여 간은 이전시기와 다르게 유병기간
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릎의 酸疼함을 비롯하여 한 달여간 지속된 咳嗽68), 2년 
연속 두 달간 지속된 汗疹 혹은 汗毒의 증세69) 등은 이러
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이 시기에는 꾸준히 장기 복용하는 약들도 등장하는데 

즉위 초에는 공진단처럼 補虛하는 처방을 주로 장기 복
용70)하지만 이후 加味調中湯으로 濕痰, 胃火의 치료에 더
욱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71) 

2. 󰡔승정원일기󰡕를 통한 경종의 병력 분석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시행한 경종의 병력에 대한 조사
는 기존의 실록 등의 사료를 중심으로 집필된 성과들에 비
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경종의 건강
이 경종 사후 영조의 집권시기부터 현재까지도 주요 사건
으로 화두가 되는 만큼 그의 건강에 대한 견해는 실록에 
준하는 정사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야사까지 혼재되어 실
재보다는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가 주를 이루는 경우도 간
간히 존재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견해들에서 주로 언급하는 
특징들을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결
과를 제시하였다.

1) 생모의 죽음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경종은 일반적으로 허약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

斯之慶…”, “…世子, 今過二十, 而尙無螽斯之慶, 予心之憫慮…”, 
56)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2월 10일, “不但爲求嗣之道, 前入六味元, 

或他藥連劑仍服…”
57)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2월 12일, “醫官診視後, 議定加味八味

丸…”
58)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5월 21일,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5월 

23일
59)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4일, “王世子動作之際, 左右膝部, 或

多酸疼之症, 泄濕, 施鍼三四次之意…”
60)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9일, “王世子氣候, 比前差勝, 而春秋

盛壯之時, 肥滿太早, 此已可悶, 脚部之症, 誠亦憂慮…”
61)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월 8일, “…近有脚部酸痛之症爲敎”
62)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월 10일,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월 

15일,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2월 1일 외
63)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5월 2일, “…且膝部按察之際, 頗有酸疼之

候, 此亦濕痰壅滯經絡而然”,“…滾痰丸, 加黃連四兩”, “…商議則皆以
爲三里·絶骨等穴, 間間受針, 以爲疏通之地,”

64)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8월 13일, “痰火爲主, 加減神秘沈香丸及
加味調中湯二三十貼, 兼爲進御宜當云”

65)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8월 12일, “自上脚部酸疼及痰火等症治法, 
三里穴最爲緊切, 而必灸三七…”

66) 󰡔승정원일기󰡕 경종 2년 2월 25일, 󰡔승정원일기󰡕 경종 3년 3월 
16일

67)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15일
68)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2월 14일
69) 󰡔승정원일기󰡕 경종 3년 6월 24일, 󰡔승정원일기󰡕 경종 4년 5월 

14일
70)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7월 23일,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9월 7일 외
71)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8월 13일,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2월 

1일,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27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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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약함이 어머니 희빈 장씨의 죽음 때문이라는 의견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오72)는 경종이 숙종의 왕비 
교착의 화를 감수한 충격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허약해졌
다고 하였으며 홍73) 역시 경종이 동궁시절 생모 장희빈의 
비극적인 죽음과 당파싸움으로 수백명의 죽음을 몸소 보았
음을 강조했다. 이74)는 그가 어려서부터 정쟁의 희생물이
었으며 14세 무렵에 생모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하며 그 것이 경종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하였다. 단행본 서적에서는 희빈의 
죽음과 경종의 건강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대부분의 
책에서 희빈이 죽는 사건 이후로 그가 줄곧 병환에 시달렸
다거나, 자주 앓아누웠다고 하였다.

반면, 승정원일기의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빈이 
죽은 해는 1701년(숙종27)으로 그 해 10월 9일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75) 경종은 10월 9일 저녁부터 등과 
배부위에 紅斑이 나타났으며76), 처방을 한지 이틀 뒤인 10
월 12일부터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어77) 10월 14일에는 
완전히 치유된다.78) 어머니가 죽는 때에 맞물려 이러한 병
변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 상황이 경종의 건강에 상당한 영
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후 경종과 관련된 약방 기사를 살펴보면 경종
이 줄곧 병환에 시달렸던 것 같지는 않다.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부터 1719년(숙종45)까지 경종과 관련된 약방기록
은 대부분 그가 平穩한 시기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
문이다. 희빈이 죽은 그 다음해인 1702년(숙종28)부터 숙
종이 죽기 직전인 1719년(숙종45)까지 총 18년간의 약방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기간 중 경종은 단지 10차례의 병치레
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1709년(숙종35)에 있었던 瘧疾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일 이내로 병에서 회복되며, 그 외에 
대다수의 약방 기사는 세자가 平穩하다고 하였다. 식사량의 
감소라든지 가벼운 감기, 안색의 변화까지 신경을 썼던 약
방 기록의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가 
줄곧 병환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도리어 그의 건강상의 변화에 중요한 축은 아버지의 죽
음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숙종이 죽던 해인 1720년(숙종
46)을 기점으로 경종의 병과 기록은 이전과 차이를 보이는
데, 지난 18년간 10차례의 병과 기록이 있었다면 숙종이 
죽은 이후로는 1년에 최소 2회 최대 5회 정도로 병에 걸렸
다. 또한 횟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병이 발생하고 치료되기
까지의 기간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숙종이 승하한 직
후 경종 건강에 대한 약방의 화두가 ‘虛證’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경종의 건강 변화보다는 아
버지의 죽음 이후의 경종의 건강 변화가 더욱 눈에 띄게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경종의 건강상에 더 
많은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숙종이 죽기 3여 년 전부터 경종은 
청정업무를 시작한다. 세자로서 감당할 책임과 청정업무를 
담당하며 감당할 책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
리청정을 명한 목적이 폐세자를 하기 위한 음모였으며79) 
당시 숙종의 마음도 경종보다는 영조에게 치우쳐졌다는 
점80)이 사실이라면, 경종은 대리청정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을 짐작한다. 

또한 1717년 7월부터 1720년 6월 8일까지 그가 청정을 
하는 동안 첫해인 1718년에는 그의 아내를 잃고81) 다음해
에 이복동생을 잃었으며82) 결국 마지막 해에 아버지를 잃
게 된다.83) 이처럼 가까운 가족을 해마다 한명씩 잃은 사
실은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
며, 3년간 연속으로 상을 치루는 것도 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리라 본다. 

숙종의 죽음 직후 약방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侍湯업무
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걱정하였다.84) 이 때 먹은 약이 직
접적으로 그에게 안 좋았는지 아니면 그의 입맛을 없게 만
들어 식사를 잘 못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약방에서 이를 문제 삼을 정도였으니 시탕 업무가 
건강상의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이다. 특히 상을 치루는 동안에는 상식을 먹지 않는 것 역
시 그의 비위기능, 혹은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

72) 오갑균, 경종의 생애와 시정에 대한 일고찰,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3집, 1977

73)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4권 1
호, 1991

74) 이해웅,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
의대학교 한의학박사 학위논문, 2005

75)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9일 기사 중에 세자와 빈궁의 대
답이 知道에서 罔極으로 바뀌었으며, 󰡔숙종실록󰡕 27년 10월 10일
(계해)에 이미 자진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9일에 죽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76)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0일, “自昨夕背腹部, 多發紅斑, 時
覺搔癢, 而四肢稀少…”

77)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2일, “世子發斑之候, 差減矣”
78)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4일, “世子發斑之候, 幾盡差愈矣.”
79) 이상각. 󰡔조선왕조실록󰡕. 파주 : 도서출판 들녘. 2009 ; p425
80)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파주 : (주)글항아리. 2009 ; p61
81)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2월 7일, “嬪宮喪事猝出”
82)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10월 3일, “延齡君喪擧哀正時”
83)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6월 8일, “上昇遐于慶德宮隆福殿”
84)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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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실 경종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준 충격과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준 충격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자가 컸을 것이다. 당시 그는 나이도 어렸
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아버지였기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병력 기록에 의거해보
면 어머니의 죽음보다는 아버지인 숙종의 죽음이 그의 건
강에 더욱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어머니의 죽음보다 수많은 직무와 책임
을 떠맡게 만든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건강에 더 많은 영
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경종의 체형

경종의 체형은 그간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부분은 아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경종에 대한 외형적 이미
지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과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경종의 체형, 혹은 그의 외형적 
이미지에 대해 박85)은 그의 저서에서 경종의 얼굴을 피골
이 상접한 듯한 인상으로 표현하여 늘 병환에 시달렸다고 
하는 기존의 의견에 밀접한 인상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마
른 체형에 늘 병에 시달렸을 것 같은 이미지는 영상매체에
서도 드러난다.86) 

하지만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경종의 이미지는 이와는 상
반된다. 유년시절의 외형적 모습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기록
된 바가 없으나 그의 나이 26세인 1713년(숙종39) 4월 4
일 기사를 보면 그가 肥滿太早하다 하였으며,87) 1722년(경
종02) 8월 18일 기사에서는 “聖體肥大”하여 기존의 마른 
인상과는 상반된 이미지로 설명한다.88) 특히 경종이 평소
에 濕熱이 많다는 약방의 평가89)는 그의 병증의 원인이나 
처방의 근거로 종종 제시가 되며 ‘肥人濕多’하다는 동의보
감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90) 

3) 구사의 문제

경종은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조선 왕실에서 자식
이 없는 왕으로는 단종, 경종, 인종, 순종 등이 있는데 이 
중 경종은 그의 無子함이 어머니로 말미암았다고 알려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빈이 죽음을 맞이하던 때에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당시 세자였던 아들을 부른다. 아
들이 가까이 있을 때 왕가의 씨를 끊어야한다며 경종의 하

초를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경종은 평생 성불구자로 살았
다. 이 이야기는 진실여부를 막론하고 경종의 구사의 문제
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다.91)

하지만 위 이야기는 야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실제 경종이 희빈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는지 아
닌지는 알 수 없으나, 희빈이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 즈음 경종이 생식기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성불구자가 될 정도라면 약방이 입진
을 해서 진찰할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승정원일기󰡕 기사
를 보면 실제 희빈이 죽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즈음 경종이 호소한 증상은 생식기와 관
련된 증상이 아니라 피부에 생긴 紅斑이었기 때문이다. 

경종이 無子한 실질적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경종의 병
력 연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경종에게는 두 명의 아내
가 있었으며 이들의 건강 역시 후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경종의 병력
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구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 정도만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경종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한 여인과만 살았다. 조
선 왕가에서 후궁을 두는 경우는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아 
수명에 이르는 후궁을 둔 왕도 존재하며, 경종의 아버지인 
숙종도 중전 이외에 희빈 장씨와 숙빈 최씨 등을 두었었다. 
반면 경종은 1696년, 그의 나이 9살이 되던 해에 단의왕후
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1718년 그녀가 죽자 같은 해 선
의왕후와 혼인하였을 뿐이다. 그가 한 여인과만 살았던 이
유를 후궁이었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하는 생
각도 든다.

두 번째,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처방들이다. 경
종의 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사
용한 처방은 육미원과 가미팔미환이다. 六味地黃元(六味丸)
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補腎水’, ‘治腎氣衰弱’하는 처방이며, 

85) 박시백,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86) 영상매체에서 충분히 고증되지 않은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종에 대해 갖는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마
르고 힘없는 이미지로 연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87)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9일, “王世子氣候, 比前差勝, 而春秋
盛壯之時, 肥滿太早, 此已可悶, 脚部之症…”

88) 󰡔승정원일기󰡕 경종 2년 8월 18일, “而自上聖體肥大, 常言肥人陰虛
云…”

89)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9월 7일, “自上素多濕熱”
90) 허준, 동의보감, 남산당, 2004
91)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 (주)웅진닷컴. 

200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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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味八味丸은 의학입문에서 ‘治脾腎虛損’이라 설명하여 양
측 모두 腎을 병치료에 있어 목표가 되는 臟으로 보고 있
으며 虛한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종에 대한 입진기록에서 小便頻數과 관련된 기록
이 종종 나타난다는 점92)은 약방의 치료가 ‘腎虛’에 중점을 
두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신하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왕이 
‘下元不足’하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다.93) 

세 번째, 경종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인이다. 경종
은 체구가 肥大하고 濕痰이 많았다는 점이 비교적 반복적
으로 제시된다. 특히 濕熱, 痰火가 盛하다든지94) 평소에 濕
痰이 있다라든지95) 하는 표현들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
다. 또한 병인으로도 濕痰을 제시하였으며96) 이에 대해 加
味調中湯이라는 처방을 내리는데97) 이 처방에 대해 경종이 
애착을 가졌던 점,98) 한번에 80첩을 연속으로 먹었다는 
점99) 등을 보아 실제로 濕痰이 그에게 중요한 병인으로 작
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濕痰의 경우 求嗣에 있어 腎虛보
다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東
洋醫藥에서는 남자의 자식을 갖지 못하는 원인 6가지 중 
하나로 ‘痰多--多濕精不純-消其痰’을 언급하기도 하였
다.100) 즉 濕痰이 많은 점이 그의 無子함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정신병적인 행동

경종이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오101)는 󰡔대사편년󰡕을 근거로 경종의 정신
병적 증세를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어 경종이 시간이 있으
면 벽을 향하여 앉아 사람과 수답하는 것처럼 작은 말로 
중얼거리고, 밤중에 계정간을 방황하며 기거한다고 보았다. 
이102)는 그의 저서에서 이성무의 󰡔조선시대 당쟁사 2󰡕에 
인용된 󰡔단암만록󰡕의 내용에 의거하여 경종의 행태를 설명
하였다. 󰡔단암만록󰡕의 내용에서 경종은 하체의 기운이 마비
되고 약해서 나이 서른에도 여자를 가까이할 뜻이 없으며, 
속옷 차림으로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신하들을 인견하고, 
숙종 승하시 울지는 않고 까닭 없이 웃었으며, 툭하면 오줌
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었다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경종이 실어증이 있었다고 평가하였
다. 

경종의 이상행동이 다른 기록에 얼마나 실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경종이 만약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였다면 약방에서 어떻게든 치료하

고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논하고자 한다. 사
실 이러한 생각은 한의학이 과거부터 정신병적 측면을 질
환으로 다루어 왔다는 측면에 의거한다. 즉 동의보감은 물
론이거니와 그 전에도 정신병은 한의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경종이 이상 행동을 했을 경우 약
방의 의학적 접근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사실 약방과 관련된 기사들 중에는 이러한 경종의 기행
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다. 그나마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
지고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부분은 스스로 奇疾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103) 하지만 그가 자식을 갖지 못
하는 것도 奇疾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정신
병적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이 정신병적 행동을 했다는 기록
이 있다는 점은 󰡔승정원일기󰡕에 차마 기록되지 못한 내용
이 있었을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가 모든 기
록을 해놨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경종시기의 󰡔승정원일
기󰡕는 화재로 인해 복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기록도 
있으며104) 빠진 기록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사편년이 저자 미상이기에 확신할 수 없으나 단암만록의 
경우 노론측의 입장에서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경종에 대
해 일부로 희화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논자는 이 중 비교적 
정사에 가까운 󰡔승정원일기󰡕의 내용에 보다 무게를 둔다. 

92)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9월 14일,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윤
6월 1일, 󰡔승정원일기󰡕 경종 2년 4월 26일 외 

93)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7월 23일, “自上, 下元不足…” 
94)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5월 2일, “則聖候脈度沈數, 比前有加, 濕

熱痰火甚盛…”
95) 󰡔승정원일기󰡕 경종 2년 8월 18일, “聖候常時有濕痰流注之症”
96) 󰡔승정원일기󰡕 경종 3년 3월 17일, “皆以爲上候濕痰甚多, 或上氣或

心氣不淸云”
97) 󰡔승정원일기󰡕 경종 3년 3월 17일, “加味調中湯, 甚合於治濕痰”
98)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2월 15일, “湯藥連進矣, 勿爲入診, 五貼

加進宜矣”이라 하였는데 경종의 경우 이렇게 자신의 처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거의 없다. 

99)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27일, “卽今諸醫以爲, 八十貼旣爲進
御…”

100) 동양의약사 (1956.01.01.) “고문헌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 
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 
1&ssot=&DataID=KIOM_A176_Z_005&DataName=%E5%88%
A9%E8%97%A5%E9%A4%8C%20(%E5%9B%9B)&id=KIOM_
A176_4_005_0026&HLWORD=%E5%A4%9A%E6%BF%95%E
7%B2%BE%E4%B8%8D%E7%B4%94> (2012.03.28.)

101) 오갑균, 경종의 생애와 시정에 대한 일고찰, 청주교육대학 논문
집 제13집, 1977

102)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주)글항아리, 2009
103)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0월 10일, “予有奇疾, 十餘年之來…”
104)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0일의 9번째 기사와 21번째 기

사는 표현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내용을 중복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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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경종의 병력 분석 결과

경종의 병력을 분석하는 초점에는 경종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경종의 병력을 정리하는 중에 의사
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이 있어 논하고자 한다.

1) 柳瑺의 두창치료

1699년(숙종25) 발생한 경종의 두창은 당시 왕실에서 
두창 치료를 전담한 痘醫 유상이 맡는다.105) 유상은 경종
을 치료하기 전에도 왕실에서 최소 2명 이상의 痘患 치료
에 참여한다. 첫 번째는 1680년 10월에 발생한 인경왕후의 
두창치료이다. 중궁전의 증상으로 인해 약방의 진료가 시작
되었으나106) 치료를 시작한지 8일 만에 인경왕후는 죽음을 
맞이한다.107) 두 번째는 1683년 10월에 발생한 숙종의 두
창치료이다. 이때는 치료를 잘하여 동중추로 초자된다.108) 

이후 유상은 경종의 두창을 전담하였으며, 그 외에도 
1711년(숙종37) 9월에는 연잉군(영조)109), 11월에는 연령
군110), 12월에는 인원왕후111)의 두창까지 치료하여 그 공
을 인정받았다. 또 1720년(숙종46) 2월에는 경종에게 발생
한 홍역의 치료도 담당112)하여 痘醫이자 疫醫로서의 업을 
감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상은 당시 痘醫로서 조선시대를 다스렸던 
왕 숙종, 경종, 영조 이 세 사람의 痘患을 치료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그의 업적은 그의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의 아들인 유중림은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여 유상의 의술
을 이었으며113), 증손자인 유증모114), 고손자인 유환익115) 
모두 왕가에서 痘醫로 활동하였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1676년부터 1823년까지 약 150여년 사이에 한 집안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조선왕실의 두창 치료에 관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加味調中湯

가미조중탕은 경종 이후 승정원일기에 몇차례 등장하는 
처방이다.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된 범주 안에서는 총 
52건 확인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경종시기의 기록이라
는 점이 특이할만 하다. 사실 경종은 이 처방을 상당히 많
이 복용하였다. 경종 원년 脚部酸疼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 처방을 복용하였는데116) 이후 기사를 보면 그가 

이 약을 연속하여 50여첩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다.117) 이
후 다음 해인 경종 2년에 齒痛 등의 증상을 치료한 이후 
상기 처방을 복용하는데118) 이때도 기록상 25첩 정도를 먹
었던 것으로 보인다.119) 이후 경종 3년 다시금 이 처방을 
복용하게 되는데120) 이 때는 약 80첩 정도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21) 

이처럼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150첩 이상을 복용하였던 
가미조중탕의 효과는 濕痰을 제거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122) 다만, 이 처방은 동명의 처방이 동의보감뿐만 아
니라 경종이 살았던 18C 초반까지 한국과 중국 의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름만으로는 調中湯이라
는 이름의 처방에 몇몇 약재를 가하여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승정원일기에 처방을 기록하는 경우 원방의 이름을 
쓰고 약재를 가감한 경우 가감한 약재명을 쓰는 것이 일반
적이라는 점에서 이 처방명은 규격화된 어떤 처방의 이름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종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조123), 순조124) 등의 시기에도 동명의 처방이 약재 가감
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 기록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
105)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6일, “醫官柳瑺, 業專痘疹, 術益精

明…”
106)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0월 18일, “卽因醫女入診後所傳, 伏聞

中宮殿外感之候…”
107)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0월 26일, “今月二十六日二更量, 中宮

殿昇遐于慶德宮.”
108) 󰡔숙종실록󰡕 숙종 9년 11월 10일(정축)
109) 󰡔숙종실록󰡕 숙종 37년 9월 24일(경술)
110) 󰡔숙종실록󰡕 숙종 37년 11월 22일(정미)
111) 󰡔숙종실록󰡕 숙종 37년 12월 5일(기미)
112)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2월 25일, “臣等與柳瑺等諸醫入診世子

宮, 則柳瑺以爲似是紅疹”
113)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월 17일, “柳瑺諸子中, 重臨獨傳其術, 

以痘醫見稱於閭巷間…”
114)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9월 13일, “柳重臨孫曾模, 以痘醫爲業

云矣”
115) 󰡔승정원일기󰡕 순조 17년 11월 30일, “聞鏛之玄孫柳煥翼, 業於痘

醫…”
116)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8월 13일, “聖候諸症, 痰火爲主, 加減神

秘沈香丸及加味調中湯二三十貼…”
117)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0월 4일, “自上進御加味調中湯五十貼, 

已盡於昨日…”
118)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2월 1일, “前進柴胡調中湯, 今姑停止, 

加味調中湯, 連進五貼, 宜當云.”
119)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2월 25일, “劑入加味調中湯, 當盡於今

日…”
120) 󰡔승정원일기󰡕 경종 3년 3월 6일, “加味調中湯五貼, 爲先劑入之

意”
121)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27일, “加味調中湯, 連爲進御, 已滿

八十貼”
122) 󰡔승정원일기󰡕 경종 3년 3월 17일, “加味調中湯, 甚合於治濕痰”
123)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25일, “此是虛氣上升之致, 加味調中

湯限五貼進御”
124) 󰡔승정원일기󰡕 순조 6년 9월 29일, “王大妃殿進御加味調中湯五貼

製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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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더욱 높여주는 근거가 되겠다. 
이러한 점은 왕실처방집이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을 생각게 한다. 시대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에
도 御醫撮要와 같이 왕실의 처방이 기록된 처방집이 있었
다는 사실을 볼 때 조선시대 역시 왕실처방집이 있을 가능
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자료
로 晴崗 金永勳 선생의 진료기록 중에 보이는 ‘加味調中湯’
을 들 수 있겠다. 청강 김영훈 선생은 고종시기 도교수로 
발탁되어125) 짧은 시간이지만 왕실의 어의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의 처방 중에도 동
일한 명칭의 처방이 있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실이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가미조중탕은 약재 구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처방의 목적이 濕痰, 혹은 痰火로 인한 제증상
을 치료한다는 면에서 이 처방의 기본방은 小調中湯일 것으
로 예상된다. 청강 김영훈 선생이 사용한 가미조중탕의 예 
일부를 통해 그 약재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공통약재  차이
1

반하(半夏) 
과루인(瓜蔞仁) 
천황련(川黃連) 

감초(甘草) 
귤피(橘皮) 

백복령(白茯苓) 

향부자(香附子) 길경(吉更) 
지각(枳殼) 황금(黃芩) 강(薑)126)

2 길경(吉更) 지각(枳殼) 패모(貝母) 
청피(靑皮) 오약(烏藥) 강(薑)127)

3
향부자(香附子) 백출(白朮) 

지실(枳實) 황금(黃芩) 
당목향(唐木香)128) 

4 인삼(人蔘) 백출(白朮) 길경(桔梗) 
지각(枳殼) 박하(薄荷) 강(畺)129)

표 1.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 중 가미조중탕 약재구성 

김영훈 선생이 왕실의 처방을 실제로 운용하였고 그의 
가미조중탕이 경종의 가미조중탕과 연관성이 있다면 경종
이 복용하였던 처방은 黃連, 甘草, 瓜蔞仁, 半夏를 기본으로 
하는 소조중탕의 기본의 약재구성에 橘皮 白茯苓 등이 조
합된 처방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외에도 薑, 枳殼 등의 
약재 역시 중복되는 정도가 높은 만큼 포함되어있을 가능
성도 있다.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김영훈 선생의 처방
과 왕실처방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경종이 복용했던 가미
조중탕의 원형은 김영훈 선생의 처방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원 처방에 가까울 것으로 사려된다.

Ⅳ. 결론 및 고찰

경종은 1688년부터 1724년까지 37년간을 살았던 조선
의 20번째 왕이다. 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병
증이 발현되었는데, 그의 병력을 기준으로 유행성 질환이 
비교적 많은 즉위 이전시기와 虛證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많은 즉위 이후시기로 대별된다. 

1690년 6월 세자로 임명되기 전까지 약 20개월 동안 感
冒, 驚搐, 腹瘧의 조짐 등이 나타났으며 짧은 기간 내에 순
조롭게 치료된다. 세자로 임명되고 1720년 즉위 이전까지 
약 31년간 경종은 感冒, 眼患을 비롯하여 痘患, 瘧疾, 紅疫 
등 다양한 유행성 질환을 이겨냈으며 이 시기에 발생한 膝
部酸疼은 즉위 이후까지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된
다. 求嗣의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한 때도 이 즈음이며 腎을 
補하는 처방이 주로 활용되었다. 

즉위 이후 1724년 8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약 4년간 
경종은 이전과는 달리 만성적인 膝部酸疼을 비롯하여 한 
달간 지속된 咳嗽, 두달 이상 지속된 汗疹 혹은 寒毒의 증
세 등 유병기간이 긴 질환을 앓는다. 또 濕痰에 대한 치료
가 주가 되어 다양한 병변의 원인으로 濕熱, 痰火가 언급되
고 있으며 加味調中湯처럼 수년에 걸쳐 장기복용하는 약도 
존재하게 된다.

이상의 병력을 중심으로 경종의 건강상의 특징을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희빈 장씨
의 죽음과 경종의 건강사이의 관련성이다. 일반적으로 알려
진 사실과는 달리 어머니의 죽음보다는 아버지의 죽음, 혹
은 즉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그의 건강상의 변화에 더욱 
큰 변화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경종의 체격과 관련된 부분
인데, 경종은 최소한 20대 중반부터는 肥人의 체격을 가졌
으며 그로 인한 만성 증상들도 호소하였다. 세 번째는 求嗣
의 문제이다. 경종의 求嗣 문제는 희빈 장씨가 죽던 때에 

125) 차웅석. ｢청강김영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지. 2001 ; 14권
(2)

126) 청강진료의안 (1920.01.) “고전의안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 
//jisik.kiom.re.kr/search/searchOldPoliView.jsp?idx=26330&dat
e=0&HLWORD=> (2012.05.19.)

127) 청강진료의안 (1918.10.) “고전의안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 
//jisik.kiom.re.kr/search/searchOldPoliView.jsp?idx=23654&dat
e=191810&HLWORD=> (2012.05.19.)

128) 청강진료의안 (1930.07.) “고전의안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 
//jisik.kiom.re.kr/search/searchOldPoliView.jsp?idx=30693&dat
e=193007&HLWORD=> (2012.05.19.)

129) 청강진료의안 (1929.05.) “고전의안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 
//jisik.kiom.re.kr/search/searchOldPoliView.jsp?idx=43324&dat
e=192905&HLWORD=>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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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한 것은 아니며, 부인들의 건강을 비롯하여 비교적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경종의 정신병적 행동
의 진위이다. 약방의 치료적 접근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정신병적 행동에 대한 사가들의 기술은 당쟁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나 혹은 심히 과장시켜 만든 이야기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종의 병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의사학적으로 의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는 
경종의 두창을 치료한 유상이라는 인물이다. 유상은 경종을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인 숙종, 동생인 영조까지 조선 
19~21대 왕의 痘患을 치료한 인물이다. 또한 그의 가계는 
대대로 의가, 특히 痘醫로서 왕실 의료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경종이 복용한 가미조중탕이다. 이 
처방은 경종시기 이전의 한국과 중국의 의서에는 보이지 
않는 처방이며, 동일한 명칭을 청강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
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황실 어의들과 김영훈 선생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처방은 동일한 
처방이 아닐까 추정해보며, 왕실에 왕실만의 처방집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가능성도 생각게 한다. 

󰡔승정원일기󰡕를 기반으로 경종의 병력을 연구하면서 가
장 많이 볼 수 있던 표현은 ‘平穩’이었다. 병약하여 늘 약방
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았던 경종은 󰡔승정원일기󰡕 약방기
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도리어 세자로서 잘 먹
어 肥人이 되어버린 경종을 찾을 수 있었다. 약방기록만을 
가지고 경종의 건강과 관련된 총체적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재까지 알려진 경종의 모습의 상당부분이 
후대에 만들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당쟁으로 얼룩진 
시기였던 만큼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당의 이익에 걸 맞는 
정보를 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내용을 조금씩 보태고 과
장하여 현재 알고 있는 경종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리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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